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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(이사장 

최종고)이 지난 27일, 제9회 유기천법률문화

상 수상자로 이화여대 강동범 교수를 선정하

고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.

서울대 법대 학장과 총장을 지낸 월송(月

松) 유기천 교수(1915-1998)를 기념하고 한

국 법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유기천

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은, 매년 한국 법학 발

전에 크게 기여한 자들을 선정해 유기천법률

문화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.

법무매거진

법조인 동정강동범 이화여대 교수, 

제9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

-사이버 범죄, 경제형법 분야 연구에 큰 기여

-“한국민주주의와 언론” 주제 심포지엄 개최

<지난 27일 제9회 유기천법률

문화상 시상식이 진행됐다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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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 측은 “강동범 교수는 서울법대에서 학

사와 박사를 취득하고, 오랫동안 사이버 범

죄, 경제형법 분야를 연구한 저서와 논문을 통

해 학계에 크게 기여했다.”라고 선정 이유를 

밝히며, “한국 형사법학회, 한국형사정책학

회 편집위원장과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계에 

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대검찰

청 검찰수사심의위원, 법무부 감찰위원장 등

을 역임하며 법 실무계에도 크게 기여했다.”

고 소개했습니다. 강 교수는 현재 한국형사판

례연구회장을 맡고 있습니다.

재단은 이날 시상식과 함께 “한국민주주의

와 언론”을 주제로 제18회 월송 기념 학술 심

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.

최종고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“오늘날 한

국 민주주의를 논함에 있어 많은 국민이 위기

의식을 가지고 있다. 한국 헌정 체제의 규범적 

정합성뿐 아니라 현실정치의 무법성 또는 지

나친 사법화가 문제 되고 있다.”라며, “제4부

라 불리는 언론의 관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

진단하고,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

언론의 개혁을 살펴보는 이번 심포지엄이 한

국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데 유익

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.”고 했습니다.

축사를 전한 김종보 서울대 법학원장은 “언

론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

구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수 있

다.”라며 “월송 유기천 선생은 권위주의 정부 

시절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랜 기

간 어려움을 겪었다. 선생과 같은 분들의 노력

이 모여 한국은 상당한 수준의 민주화를 이뤘

다.”고 말했습니다.

(출처/법률방송뉴스)


